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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모든 순간 최상의 따뜻함 
'자주(JAJU)', 발열 기능성 패브릭 시리즈 ‘자주 히트’ 출시
- 추석 이후 뚝 떨어진 기온…발열 기능성 패브릭 제품 ‘자주 히트’로 올 가을 · 겨울 시즌 수요 공략
- 자주 히트, 습기 흡수해 열을 내는 ‘흡습발열’ 소재와 ‘보온’ 기능성 소재 적용한 시즌 대표 상품군
- 어패럴 · 언더웨어 · 침구 · 리빙 패브릭 4가지 카테고리 제품으로 하루의 모든 순간 따뜻함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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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에 맞춰 발열 기능성을 갖춘 ‘자주 히트(JAJU HEAT)’ 시리즈를 출시한다. 사진 출처 = 자주(JAJU)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가 추석 이후 아침저녁으로 뚝 떨어진 기온에 발열 기능성을 갖춘 패브릭 시리즈 ‘자주 히트(JAJU HEAT)’를 선보인다.
자주 히트는 땀이나 외부 공기와 신체의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습기를 흡수해 열을 내는 '흡습발열' 소재와 ‘보온’ 기능성 소재를 적용한 자주의 가을·겨울 시즌 대표 패브릭 제품군이다.
매일 피부에 직접 닿는 언더웨어부터 출퇴근길 가볍고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는 어패럴, 퇴근 후 편안한 휴식을 돕는 슬립웨어, 집 안에 온기를 더하는 침구와 생활용품까지 총 4개 카테고리로 구성해 하루의 모든 순간 따뜻함을 제공한다.
특히 자주 히트 어패럴 상품군은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보온성으로 매년 가을·겨울 시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상품군이다. 보온성과 더불어 베이직한 디자인에 트렌디한 디테일을 더해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키는 아이템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울 블렌디드 소재와 흡습발열 기능성 원사를 사용한 소프트립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의류를 선보인다.
주력 상품인 '울 블렌디드 티셔츠'는 보온성과 더불어 은은하게 비치는 시어(Sheer) 소재로 얇고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소재가 얇고 가벼운 만큼 날씨에 따라 다른 옷과 다양하게 겹쳐 입기에도 좋다.
긴팔 티셔츠와 터틀넥, 민소매 티셔츠, 퍼넬넥(Funnel neck, 깔때기(Funnel)처럼 목을 감싸듯 높게 서는 카라) 긴팔 티셔츠 등 4가지 스타일로, 단독으로 착용할 수도 있고 민소매 티셔츠와 다른 아이템을 레이어드해 트렌디한 스타일링 연출도 가능하다.
자주의 베스트셀러 카테고리인 파자마도 흡습발열 기능을 적용한 자주 히트 시리즈 제품을 선보인다. 레이온, 아크릴, 면, 스판 혼방 원단을 사용해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착용감을 제공하며, 적당한 두께감과 기모 처리로 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수면 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 셔츠형 카라 디자인으로 단정한 분위기에, 가슴 포켓을 더해 실용성을 높였다.
자주 히트 언더웨어는 마이크로화이버, 80수 코튼, 코튼 모달 립 등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에 흡습발열 기능을 더해 보온성과 착용감, 활동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브라와 브라캐미솔, 브라티셔츠, 탱크톱, U넥, 크루넥 스타일의 여성용 상의를 비롯해 남성 크루넥 긴팔·반팔 상의, 남녀 타이즈와 레깅스 등 총 15가지 스타일로 구성, 활용도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대표 아이템인 자주 히트 ‘코튼 크루넥 티셔츠’는 부드러운 80수 코튼 스판 소재를 사용해 부드러우며 건조한 겨울철에도 피부에 자극 없이 입을 수 있다. 또, 네크라인을 일반 티셔츠와 동일한 형태로 마감해 이너웨어의 느낌을 지웠다. 가디건, 맨투맨 등의 상의 안에 입을 경우 네크라인이 드러나도 일반 레이어드 티셔츠처럼 깔끔하게 연출 가능하다. 
여성용 ‘코튼 레깅스’는 코튼 소재 특성상 정전기가 적게 발생해 바지나 치마가 레깅스에 달라붙거나 감기는 현상을 줄여주어, 전체적인 실루엣을 한층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능성 발열 소재를 적용한 침구와 소파패드 등 다양한 리빙 패브릭 상품도 출시, 집 안에서도 포근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침구의 경우 소재별 촉감과 터치감을 달리해 개인의 수면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드럽고 도톰한 ‘밍크 플리스’, 길고 풍성한 극세사로 보온성을 더 높인 ‘베어 극세사’, 순면 소재에 포근한 양모 충전재를 결합한 ‘양모 코튼’ 등 세 가지 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밍크 플리스’ 시리즈는 스트레치 밍크 플리스 소재로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촉감을 살리고, 기능성 발열 원사를 적용한 솜을 더해 보온성을 높였다. 체온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방출해 포근한 온기를 유지해주고, 탄소화 발열솜이 따뜻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완성해준다. 차렵이불·패드·메모리폼 베개 3종으로 구성됐다.
‘베어 극세사’와 ‘양모 코튼’ 침구도 이달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베어 극세사는 길고 풍성한 극세사 소재로 몸을 감싸는 듯한 폭신한 사용감을 살렸다. 양모 코튼 시리즈는 적당한 무게감의 양모 충전재가 몸을 안정적으로 덮어주어 숙면을 돕는다.
또, 지난 여름 선보인 ‘자주 에어(JAJU AIR)’ 시리즈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던 소파패드를 자주 히트 시리즈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발열 충전솜을 내부에 적용한 ‘베어 극세사’ 소파패드로, 3인용과 4인용 2가지로 선보인다. 
자주 관계자는 "자주 히트 시리즈는 옷을 입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일상 곳곳에서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가을·겨울 시즌 대표 패브릭 제품군"이라며 "언더웨어와 의류, 슬립웨어, 침구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으로 고객들이 보다 포근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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